
‘국가 면역치료플랫폼’ 유치 성공, 전남 바이오산업 지도를 바꾸다

  암·치매 등 난치성 질환 면역치료제 개발의 국가 컨트롤타워인 
‘국가 면역치료 플랫폼’을 전남에 유치함으로써 165조 세계시장 선점

* (면역치료) 우리 몸의 면역세포(백혈구, T세포 등)를 활성화하여 암, 치매 등 난치질환을 
치료하는 3세대 치료법 / 기존 치료법(방사선, 화학요법)에 비해 부작용이 적음

□ 추진배경

m 면역치료는 약물․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암, 치매 등 난치성 질환*을

치료할 수 있는 “꿈의 치료제”임. 특히, 말기암 환자에게 치료효과 탁월

m 국내 암 환자는 현재 100만명을 넘고, 치매환자는 ‘50년까지 4배

이상 증가할 예정이어서 면역치료제 개발 및 국산화가 절실

   - 국내 암 환자 매년 23만명 신규 발생(2019, 보건복지부 발표)

□ 주요 추진내용

m (’전남‘ 유치 성공)「국립 면역치료연구원」전국 최초 기획(’17)

→ 지속적으로 정부 건의, 국가계획 반영 요구(’18 ~ ‘19)

   ⇒ 타 시도(충북)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공모에 선정(’20. 5. 29.)

m (국내 최고시설) 국비 230억원 포함 총사업비 460억원을 투자하여,

화순전남대병원 내 3,000평 부지에 최첨단 장비와 연구시설 구비

m (전주기 플랫폼) 면역치료제 개발 → 비임상(동물실험) → 임상 시험

→ 제품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 담당

□ 추진상 문제점 및 극복사례

 ❶ (정부 관심 부족) 관계 부처(산업부, 복지부, 과기부)는 서로 소관

업무가 아니라고 주장, 국가사업 반영이 어렵다고 난색 표명(‘17 ~)

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 반영(‘17) → 도지사와 장관 면담 등 3년 간의 끈질긴 

정부 설득(’17 ~ ‘19) → 과기부 소관 확정, 예산 반영 성공(’19. 8)



 ❷ (전남의 관련 R&D·산업기반 취약)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의사, 

과학자, 교수, 기업인의 협업이 필수적이나, 전남은 관련 전문

인력 부족, 면역치료 관련 기업 역시 1곳에 불과((주)박셀바이오)

 국내 최고의 전문가 70 여명, 대학․기업․종합병원 등 17개 기관 섭외, 참여 확정 

   * GIST, 포항공대 / 삼성서울병원, 화순전남대병원 / ㈜헬릭스미스, ㈜파미셀 등  

 ❸ (선도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) 2009년 국가첨복단지로 지정받아 

총 4조원이 투입된 충북道에 비해 바이오 인프라 부족 

 전남道가 2017년 전국 최초로 기획했으며, 충북 오송에 없는 종합병원

(화순전남대병원)의 기능·역할 등을 강조, 차별화 논리 적극 개발

▲ 면역치료플랫폼 유치성과 보고 /  ‘20. 6. 2. 남도일보

□ 성과 및 기대효과

m (치료백신 주권 확보) 국내에서는 항암면역치료에 연간 5천만원 이상

소요되어 매년 수천명의 국내 암환자가 일본으로 원정치료를 떠남

 항암 면역치료제 자급화로 고가의 약값을 낮추고, 외화 유출 방지 가능

❍ (지역경제 파급) 항암면역치료제(165조) 및 치매치료제(1,200조)

세계시장 선점 가능, 기업 30개社 유치, 좋은 일자리 1,160개 창출

 첨단 바이오산업의 핵심인프라로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마중물 기대


